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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선에서 민주당의 오바마가 당선된 이후 북한은 발 빠른 행보를 보이

고 있다 내년 오바마의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북미 계의 새로운 틀이.

형성될 것으로 보고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계산아래 선제 행동을 취하고

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동조하여 일각에선 우리 정부의 북정책도 면.

으로 바 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.

북한이 밝힌 최근의 조치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월 일부터 군사분계12 1

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을, .

겨냥한 조치이며 우리 정부의 북정책에 한 불만의 표출이다 이는 남한, .

내 갈등을 조장하는 등의 기의식 고조 략을 통해 오바마 신정부와의

상 분 기를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얻는 것은.

무엇이며 잃는 것은 무엇인가, ?

개성공단은 년 월 처음 제품 생산을 시작한 후 년 월 재까지2004 12 2008 8

생산액이 억 천만 달러에 달하는 표 인 남북경제 력 사업이다 남4 4 .

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를 결합한 가장 이상 인 남북 간,

상생의 경제 력 모델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한 개성공단은 남.

북 화해와 평화 분 기를 조성하는 상징 인 사업으로 비무장지 를 가로지

르는 경의선 도로를 통해 매일 천명과 가 넘는 차량이 드나드는 곳이다1 600 .

개성공단 사업은 비단 남북 간 경제 력 사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국제.

인 심이 이미 집 되고 있는 사업이고 향후 북한이 개방하여 외국의 자

본을 유치할 경우 외국의 잠재 투자자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유일한 사

업이다.

그런데 이 개성공단 사업이 여기서 단된다면 개성공단에 진출한 남측 기

업들만 낭패를 보는 것이 아니다 지난 수 년 간 남북 화해와 평화 분 기를.

조성하기 해 노력했던 남북 당국의 노력도 물거품이 된다 물론 이제 겨우.

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 해제 성과를 거두어 본격 으로 해외 자본 유치를



앞에 둔 북한도 외국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잃게 된다 믿을 수 없는 나. ‘

라 라는 낙인이 찍힌다면 경제 으로 재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 외자’

유치에 치명 일 수밖에 없다.

북한의 입장에선 향후 있을 오바마 신정부와의 상에서 더 큰 것을 얻어내

면 되지 않을까 이에 한 답은 역시 이다? “Too risky!” .

우선 미국의 북정책이 오바마 신정부의 최우선 과제일 수가 없다 특히 경.

제 기 탈출 등 재 시 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산 해 있는 상황에서

북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 지난. 55

년간 지속되어 온 한미동맹이 오바마 신정부에서 일거에 무 질 수 있는 가

벼운 계는 더더욱 아님을 북한은 이해해야 한다.

북한은 아마 클린턴 정부 말기에 올 라이트 미 국무장 이 평양을 방문해

춤까지 춰가며 화해무드를 만들고 클린턴 통령의 임기 말 방북을 꿈꾸

던 상황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임기 내내 북 강경 정책.

을 고수하다가 지난 월 테러지원국 해제를 강행하며 북미 계를 개선하기10

한 노력을 기울인 것에 상당히 고무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오바마.

신정부가 들어서면 모든 것이 자신들의 뜻 로 될 것으로 한껏 장 빛 희망

에 부풀어 있을지도 모르겠다.

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클린턴 부시의 임기 말 정책과 오바마 신정부의 임기,

정책이 근본 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간과하 다 임기 말.

일종의 성과를 거두기 한 서두르는 정책과 임기 우방국과의 계를 재

정립하는 미국의 통 외교정책 간의 차이를 말이다.

한 우리 정부의 북정책 비핵 개방 은 오바마 신정부가 추구할‘ , , 3000’

북정책과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없는 수 이다 오바마 신정부의 외교 안. ·

보 분야 교과서라 불릴만한 피닉스 이니셔티 는‘ (Phoenix Initiative)’

세계 차원의 비핵화를 신정부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제시하면서 그 구체 인

방안으로 자국 내 여 개의 핵무기를 개 정도로 감축하겠다는 의지7000 1000

를 표명했다 오바마 신정부의 비핵화에 한 의지는 지 의 부시 정부보다.

오히려 더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확인 다.



그 다고 우리 정부는 그 손 놓고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다 미국의 통.

동맹정책만 믿고 미국이 우리 정부의 정책을 당연히 최우선 으로 참조

할 것이라는 자세는 더 험할 수 있다 오바마 신정부의 외교정책 특히 한. ,

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책을 정확히 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

한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의 북정책이 어떻게 오바마 신정부의 한반도 정.

책과 공조를 이룰 수 있을지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제.

로 우리 정부는 오바마 신정부와 한미동맹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 즉 미국.

은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할 것이고 우리는 어도 미국의 한,

반도 정책에 있어서는 우리 국가의 입장을 우선 으로 반 할 것을 요구할

수 있을 것이다.

북한이 최근 내외 정세를 기회로 즐기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상.

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향후 남북 계 북미 계가 어떻게 개될지 바른

측을 해야만 한다 오 으로 인해 일을 그르친다면 모두가 불행해질 수밖.

에 없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이해를 돕기 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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